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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의 사나이 
프랑스, 1963, 35mm, 컬러, 1 시간 52 분 

감독 : 필립 드 브로카 

각본 : 필립 드 브로카, 다니엘 불랑제 

아리안 므누슈킨, 장폴 라프노 

제작 : 알렉상드르 므누슈킨, 조지 댄시거 

출연 : 아드리앵 뒤푸르케(장폴 벨몽도), 아녜스 

비에르모사(프랑수아즈 도를레악), 카탈란 교수 

(장 세르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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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드 브로카 
 

영화의 탄생 
필립 드 브로카 드 페뤼삭은 가스코뉴 귀족 출신 집안의 후손으로 1933년 3월 

15 일 파리 출생이다. 화가 할아버지와 사진작가 아버지는 어린 필립에게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도피처가 되어주던 상상력은 곧 그에게 여행이라는 

구체적인 욕망을 심어주었다. 에꼴 루이 뤼미에르에서 촬영기사 교육을 이수한 

뒤, 19 세가 되어 학위를 딴 필립은 한 손에 카메라를 쥐고 시트로앵-보쉬 

라바레트 탐험대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가 전쟁이 한창이던 알제리로 

가게 된 것은 군입대 때문이었다. 폭력이 난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청년 필립은 

비극을 이겨낼 묘약처럼 영화에 빠져든다. 우연한 기회로 영화 감독 클로드 샤브롤의 

조수로 일하게 되고, 그뒤 다수의 작품에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면서, 1959 년 장폴 

벨몽도를 만나게 된다. 샤브롤 감독은 필립이 스스로 영화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수표를 끊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필립은 연달아 세 편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연출한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단순한 코미디 영화의 인물보다 더욱더 

매력적이고, 진실하고,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고, 즉각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필립은 누벨바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필립은 그의 모험 영화 ⟪카르투슈(1961)⟫에서, 그는 처음으로 장폴 

벨몽도와 작업했고, 흥행에 성공한다. 영화 ⟪리우의 사나이(1964)⟫는 

장난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벨몽도와 ⟪카르투슈⟫를 홍보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로 떠난 필립은 그곳에서 영화를 찍고 싶어졌다. 벨몽도와 제작자는 

곧바로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내친김에 계약까지 진행했다. 제목은 

지었지만, 줄거리에 대한 구상은 없었다. 각본 작업을 위해, 필립은 

아리안 므누슈킨과 장폴 라프노를 섭외했다. 다니엘 불랑제는 대본 

작업에 온 열정을 쏟았다. 시나리오는 혼란과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고, 

1965 년에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다. 영화의 촬영은 

단 8 주 만에 이루어졌다. 개봉과 동시에 영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된 필립은 더욱 개인적인 성격의 영화 두 편을 

연출한다. 그렇게 탄생한 ⟪사랑을 파는 남자(1964)⟫와 ⟪왕이 된 

사나이(1966)⟫는 상업적 실패작으로 남는다. 

이후, 필립은 다시 스타일리시하고 효과적인 코미디 작품으로 돌아와, 

여러 작품을 찍었고,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다. 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업적인 실패와 때로는 예술적인 실패도 늘어나기 시작한다. 

텔레비전에서는 그의 작품을 반겼지만, 실제 극장가에서 성공을 거든 건 

클래식한 작품(⟪온 가드(1997)⟫와 ⟪주먹 쥔 살무사(2004)⟫)이었다. 필립 

드 브로카 감독은 2004 년 세상을 떠났다.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기도 했던 코미디 영화 감독이라는 

사명에 몰두한 인생이었다.  
 

시놉시스 
휴가를 나온 공군 아드리앵 뒤푸르케는 여자친구 아녜스와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파리로 향한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귀중한 말텍 문명의 조각상이 인류 

박물관에서 도난되고, 민족학자이자 아녜스의 보호자인 카탈란 교수까지 

납치된다. 아드리앵이 숨을 고르기도 전, 아녜스마저 납치된다.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간 아드리앵은 정신 없이 밀어닥치는 여정에 휩쓸려 

아마존 밀림까지 가게 되는데...  

 

 
시퀀스를 보고 직접 학습하기 
 
다음 장에서 나타난 시퀀스를 보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1. (장면 1 ~ 11)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경 요소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가요? (장면 1 ~ 6a) 아녜스와 형사의 대화는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나요? 그것이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그 효과는 장면3에서도 같나요?  (장면 5a, 6c, 7, 8) 내부와 외부의 상황이 

거꾸로 된 것은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건가요? 

2. (장면14a) 이 장면을 통해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장면19b, 20, 21, 27) 추격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4. (장면 14a à 40c) 무엇을 사용해서 거실에서 고속도로까지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나요? 



리우의 사나이 

 
 
 
 
 
 
 

 
1 2 3 

 
 
 
 
 
 
 
 

4b 4d 5a 
 
 
 
 
 
 

 
6a 6c 7 

 
 
 
 
 
 

 
8 11 12 

 
 
 
 
 
 

 
14a 15 16b 

 
 
 
 
 
 

 
19b 20 21 

 
 
 
 
 
 

 
27 40a 40c 



미장센 
공간과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무질서와 질서의 대조는 이 영화의 특징이다. 
아드리앵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의 다양성은 영화에 코믹한 요소를 부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며,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 주인공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수없이 창조한 결과이다. 각각의 이동수단에는 작은 일화와 
개그가 담겨있다. 여기서 감독이 노린 것은 두 가지 효과이다. 하나는 
이동수단 사이에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모험의 힘이 커진다. 
인물들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이동수단을 고른다.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여행의 세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다른 하나는 장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연속성이 인물의 이동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시간적인 생략이 나타난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 쫓고 쫓기는 전반적인 역동성이 영웅 서사적인 모험을 
이루고 있다. 일상적인 적과 비일상적인 것, 예측 가능한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의 대조는 영화에 코믹하고 화려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영화가 개봉한 당시에는 전례 없는 것이었던 장폴 벨몽도의 신체적 활약이 
활약이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을 통한 대조 효과도 사용되고 
있는데, 아드리앵이 동료 르벨에게 8 일 후 14 시 55 분 기차를 타기로 
약속하는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약속은 브라질 
한복판과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놀라운 모험이 일어나는 도중에, 대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상기된다. 하지만 코미디란 정확성이란 역학이 작용하는 
장르인 만큼, 아드리앵은 반드시 기차를 탈 것이다. 에르제의 만화 '땡땡의 
모험' 시리즈를 충실하고 정확히 각색한 작품은 아니지만, 감독이 거기서 
분명 영감(조각상의 저주)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영상 
작업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지 로케이션 촬영된 브라질리아 
도시는 만화처럼 양식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써 윈스턴의 오두막으로 
도착하는 장면은 그림자로 촬영되었다.  
 

영화 이외의 정보 
브라질, 상징과 클리셰 사이 
브라질의 구두닦이 소년인 써 윈스턴은 아드리앵이 프랑스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친다. "프랑스인이군요! 에펠탑, 드골, 브리지트 바르도!" 1964 년 
당시 프랑스는 같은 방식으로 브라질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금도 여전하다. 에티오피아에서 브라질로 전해진 커피는 
1960 년까지 브라질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그 밖에도, 아마존 밀림, 원주민, 
삼바, 보사노바, '축구의 나라'와 같은 상징이 있다. 클리셰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현실을 축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도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는 대통령 쿠비체크(1902-1976)의 정책적 의지의 결실로 탄생한 
도시이다. 그는 경제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길 
원했고, 브라질의 현대화라는 야심을 품었다. 르코르뷔지에(1887-1965)의 
제자인 건축가 오스카르 니에메예르(1907-2012)가 순결하고 웅장한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해 브라질리아에 현대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철저히 창조된 계획 도시인 브라질리아의 준공식은 1960년 4월에 열렸다. 
1987 년 브라질리아는 현대 도시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포스터를 보고 직접 학습하기 
 

1. 낙하산, 불꽃놀이, 모터보트, 리우(Rio)의 알파벳 'O' 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아드리앵의 

모습은 영화의 어느 장면을 연상시키나요? 포스터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2. 여러분이라면 이 영화의 포스터로 그림이 나을 것 같나요, 사진이 나을 것 같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인물의 표정을 묘사해봅시다.  포스터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이 영화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나요?   

4. 영화의 제목(L'HOMME DE RIO)이 그리고 있는 곡선은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작성자 : 아니 바티스타  

kr.ambafrance-cul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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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institut_francais_coree_du_sud/
https://www.facebook.com/institutfrancais.seoul/
https://www.youtube.com/user/InstitutFrancaisKR
https://tv.naver.com/frenchcast

